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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애,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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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애와 자기개념명확성의 중재효과를 탐색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자기애적 자존감의 영향에 자기개념명확성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충청지역 3개 고등학교 학생 784명을 대상으로 자존감 척도, 자기애적 성격검

사, 자기개념명확성 척도, 공격성 척도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먼저 자존감, 자기

애, 자기개념명확성, 공격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자존감과 공격

성의 관계에서 자기애와 자기개념명확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자존감과 자기개념명확성은 낮을수록, 자기애는 높을수록 공격성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 자기애, 자기개념명확성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나

타났으며, 자기개념명확성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애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반면에 자기개념명확성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자

존감과 결합된 자기애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영향력과 양상이 

차이가 남을 의미하며, 자기개념명확성 수준이 높은 경우 자기애 점수가 높은 학생들과 자기애 점수

가 낮은 학생들 모두 자존감 수준이 증가할수록 공격성이 일관되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

초해 자기개념명확성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상담개입 방안에 대한 시사점이 기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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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던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의 공격행동은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같은 현장 맞춤형 정책의 개입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

히 학교장면에서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SNS 폭력 등 학교안에 머무르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들이 학교장면 안에서 경험한 피해유형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행, 

스토킹, 사이버괴롭힘 등으로 다양했으며, 가해 이유는 ‘장난으로(31.3%)’, ‘피해학생이 

마음에 안 들어서(21.0%)’, ‘먼저 괴롭혀서(17.5%)’, ‘이유없음(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2014, 2016).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과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없는 폭력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공격성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격성은 타인이나 어떤 대상에게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파괴적

이고 처벌적 의도가 있는 행동으로 정의되며(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Mathieson 

& Crick, 2010), 공격성이 타인에게 향할 경우 범죄와 폭력행동을 행할 수 있고, 자신

에게 향할 경우 자해나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다(Greening, Stoppelbein, Luebbe & 

Fite, 2010). 특히 청소년의 높은 공격성은 약물사용, 비행, 만성폭력을 강하게 예측하

는 지표로 행동적인 적응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발달적으로 지속적이고 점차 악

화되어 반항성 장애, 품행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성인기까지 만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Broidy et al., 2003; Farrell, Sullivan, Esposito, Meyer & Valois, 2005). 

지금까지 이루어진 청소년 공격성의 원인 및 그 관련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개인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개인외적 요인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 

학대, 가정폭력 노출경험 등과 같은 가정 환경적인 요인과(권민정, 박주희, 2015; 이

승주, 정병수, 2015; Kuppens, Laurent, Heyvaert & Onghean, 2013) 학업 스트레스, 

또래관계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송미옥, 이승희, 2011; 정주영, 2015; Scott, Lapre, 

Marsee & Weems, 2014)등의 사회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

리고 개인내적 요인에서는 자존감, 자기애, 지배성, 비합리적 신념 등과 같은 변인들

이 많이 연구되어 왔다(서수균, 2011; 서수균, 권석만, 2002a; 손은정, 장유진, 2010; 

Rasmussen, 2016). 

그 중 개인이 지닌 사고의 틀, 자기개념, 성격특성을 포함하는 개인내적 요인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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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활에서 타인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에 대해 불쾌감을 경험할 때 공격적으로 반응하

거나 반응하지 않는 개인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기제라고 볼 수 있다. 개인내적 요인 

중 청소년기 특성과 함께 고려해야 할 심리적 변인은 자존감이다. 자존감은 자아정체

감을 확립해가는 청소년기에 건강한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

를 지니며 자신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반적인 자기가치감으로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가치평가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Rosenberg, 1979). Rosenberg(1979)는 

자존감을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성향을 갖는 비교적 안정적인 태도라고 

보았으며, 순간의 태도나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반응이 아닌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성격 특질로 간주해왔다(Trzesniewski, Donnellan & Robins, 2003). 

그간의 연구에서 높은 자존감은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 보고, 안녕감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낮은 자존감은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보며 

불만족스러워하고 정신병리로 발전될 수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Orth, Robins & Roberts, 

2008).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낮은 자존감이 여러 부정적인 양상

들과 관련이 있으며,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존감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상적 행동으로 

공격행동을 표출한다고 설명되어 왔다(Anderson, 1994; Jankowski, 1991; Long, 1990; 

Toch, 1993). 

그러나 자존감과 공격성의 경험적인 연구 결과들은 이를 일관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다. 오히려 높은 자존감이 더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고

(Baumeister, Smart & Boden, 1996; Baumeister, Bushman & Campbell, 2000), 일부

의 연구에서는 낮은 자존감과 공격성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Konrath, Bushman & Campbell, 2006; Twenge & Campbell, 2003).

이러한 비일관적인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들로 논의를 확장했으며(Ang & Yusof, 2005; Walker & Bright, 

2009), 그 중 Bushman과 Baumeister(1998)는 자기애에 주목한 바 있다. 자기애는 자

신에 대한 과장된 지각을 갖는 것으로 자기애가 적응적으로 발달하면 자신을 사랑하

고 소중히 여겨 자존감을 잃지 않게 하고 고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적응적으로 발달한 자기애는 긍정적인 자기평가가 위협받는 상황이나 자존

감이 실추되는 경험에 대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며(Baumeister, 1997), 분노감을 자

주 경험하고 일관되게 공격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Bush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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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meister, 1998; Raskin, Novacek & Hogan, 1991; Wink, 1991). 

자존감이 높은 집단을 자존감이 높으면서 공격적인 집단과 자존감이 높으면서 공격

적이지 않은 이질적인 두 집단으로 구분 할 때, 자존감이 높으면서 공격적인 집단이 

보이는 특성은 높은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집단이 나타내는 특성과 서로 유사하였기 

때문에 자존감과 자기애를 함께 묶어 공격성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김은희, 강승호, 2010).

Papps와 O'Carroll(1998)은 자존감과 자기애 수준에 따라 높은 자존감과 높은 자기애 

집단, 높은 자존감과 낮은 자기애 집단, 낮은 자존감과 높은 자기애 집단, 낮은 자존

감과 낮은 자기애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높은 자존감과 높은 자기애 집단의 공격성과 

분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Bushman, Baumeister, Thomaes, Ryu, Begeer와 West 

(2009)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자존감과 결합된 자기애 성향이 가장 높은 공격성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Barry, Frick와 Killian(2003)은 자존감 및 자기애와 청

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높은 자기애성향 집단이 낮은 자존감과 혼재되었을 

때 더욱 심한 문제 행동을 보임을 제시했다. 국내의 이세연과 유미숙(2010)의 연구에

서도 자존감 수준이 낮고 자기애 성향이 높은 집단이 가장 높은 공격성을 보였다. 

이렇듯 자존감과 자기애로 공격성을 예측했을 때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중재변인의 존재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수균과 권석

만(2002a)은 자존감과 자기애 성향 그리고 공격성 사이에 어떤 매개변인이나 중재변

인이 작용하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포괄적 검색결과 지

금까지 자존감과 자기애가 공격성과 갖는 관계에서의 중재변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연구에서 변인들의 주효과 보다는 연관된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해

석상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Keppel & Zedeck, 1989), 각 변인간 관계를 적

응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조절변인을 탐색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더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높은 자존감을 보이면서 공격행동을 보이는 사람과 자기애 성향자의 공통점은 부정

적 단서에 대해서 자존감이 쉽게 하락하고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자존감을 높게 유지하려는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기개념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격적인 반응을 강하게 보임이 제시되었다(Bushman & Baumeister, 1998; 

Papps & O`Carroll, 1998; Stucke & Sporer, 2002). 즉 이들은 분노표출과 공격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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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손상된 자기개념을 방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격성을 표출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취약한 자기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고(최정인, 2008; 

Bogart, Benotsch & Pavlovic, 2004), 공격성과 부정적인 정서적 취약성을 예측하는데 

있어 자기개념명확성과 같은 자기관련 변인이 중요요인이라는 주장이 제안되어왔다

(황성훈, 2010; Donahue, Robinson, Roberts & John, 1993).

자기개념은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에 대한 믿음과 평가와 

기억을 포함한다(Linville, 1987; Markus & Nurius, 1986). 또한 자기 관련 정보의 처

리를 조절하는 역동적이고 포괄적이며 조직화된 지식 구조로(Campbell et al., 1996),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정규, 1999). 자기개념명확성은 개인의 자

기개념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명확하게 정의되고, 내적으로 일관되며, 시간적으로 안

정적인가의 정도로 정의된다(Campbell, 1990; Campbell et al., 1996). 즉, 자기 자신

에 대한 개인의 인식으로 자신의 태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인지적인 측면을 다루며, 

자신에 대한 확신성과 일관성이 높고 안정적일 때 자기개념명확성의 높음을 의미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성과 일관성이 낮아 스스로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 자기개념명확성의 

낮음을 의미한다(양명희, 김은진, 2007). 

높은 자기개념명확성은 긍정정서의 경험, 정서의 균형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백

수희, 2002; Bigler, Neimeyer & Brown, 2001), 자기개념명확성이 높은 사람들은 긍

정적이고 유기적인 자기개념을 갖고 있으며, 낮은 사람에 비하여 부정적인 정보에 편

향되는 경향이 낮고, 자아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정도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Campbell, Assanand & Paula, 2003). 반면 낮은 자기개념명확성은 명확하게 부정적인 

자기개념이 아닌 중립적인 자기평가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 불안정성, 

비일관성을 특징으로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특히 부정적 피드백에 더욱 민감하고

(Stopa, Brown, Luke & Hirsch, 2010) 사회적 갈등상황에서 쉽게 위협을 느껴 이성적

이고 건설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못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Nezlek & Plesko, 2001).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자기개념을 설명하는 이론은 자기개념의 내용(content)차원과 

구조(structure)차원으로 분리하여 진행되고 있다(Campbell et al., 1996; Markus & 

Wurf, 1987). 자기개념의 내용차원은 지식적 요소와 평가적 요소로 세분화되며, 자신

의 역할, 가치, 개인적 목표와 신념 등은 지식적 요소에 포함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평가는 평가적 요소에 포함된다. 자기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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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차원은 자기개념의 내용이나 자기신념이 조직화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자기지식이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다원적 요소는 자기복잡성으로 통합적 요소는 자기

개념명확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Campbell et al., 1996). 이렇듯 자존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은 독립적인 구성개념으로 간주된다(Campbell, Assanand & Paula, 2003).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자기개념의 내용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왔으나 최근의 연구

에서는 자신에 대한 내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고려하는 자기개념의 구조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으며(Stopa, 2009),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 예측에 자기

개념명확성이 자존감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 자존감의 수준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고유하게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임임이 제시되고 있다(고현석, 민경환, 김

민희, 2012). 이와 같이 자기개념명확성은 자기개념간의 일치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정신건강에 위협이 되는 긍정적인 자기평가가 위협받는 상황이나 자존감이 실추

되는 경험에 대해서 높은 자기개념명확성을 갖추고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기애 및 자기개념명확성의 세 변인을 함께 다룬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몇몇 연구들은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

확성의 중재효과를 보여주었다.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이 공격

성의 예측에 효과적임을 주장한 Stucke와 Sporer(2002)는 높은 수준의 자기애와 낮은 

수준의 자기개념명확성을 보인 집단이 더 쉽게 분노와 공격성을 나타냄을 밝혔다. 또

한 이준득 등(2007)의 연구에서도 자기개념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 집단

을 구분하여 공격성 점수의 차이를 검증해보았을 때, 외현적 자기애 집단 중 자기개

념명확성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더 공격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낮

은 수준의 자기개념명확성을 지닌 사람들은 자기애의 부적응적인 자극에 더 많은 영

향을 받고, 이는 자신에 대한 신념이 일관되지 않아 부정적인 피드백에 민감하고 외

부의 부정적인 단서들을 실제보다 더 위협적으로 지각하여 더 쉽게 부정적이 됨(김지

윤, 이동귀, 2013)이 추론될 수 있다. 

그리고 강일선(2005)의 연구에서는 자기애와 자기개념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했을 때, 자기애 수준이 높고, 자기개념명확성 수준이 낮은 집단이 가장 높은 수

준의 특성분노를 보여 다른 집단들에 비해 분노를 자주, 강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분노표출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분노억제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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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애 수준에 상관없이 낮은 자기개념명확성을 가진 개인

들이 스스로의 정서를 적절히 다루고 표현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시사됨을 밝혔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앞에서 진술한 바 있는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존

감 수준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영향을 보여준 연구들(이세연, 유미숙, 2010; Barry et 

al., 2003; Bushman et al., 2009)에 하나의 가능한 설명을 시사한다. 즉, 불안정한 

자존감과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개인은 명확하지 않은 자기개념을 유지할 때 부정적

인 단서에 대해서 자존감이 쉽게 하락하고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여 높은 분노감과 공

격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명확한 자기개념을 갖고 있다면 타인의 평가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자신의 내적 기준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것이며, 높은 자기개념명

확성은 부정적인 단서에 대해서 자존감이 쉽게 하락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하여 부

정적이고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경험적 연구는 자존감, 자기애, 자기개념명확성과 공격성의 관

계를 부분적으로 다루어 왔을 뿐, 이 세 개의 개념을 아우르는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술한 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애의 상호작용 효과는 자기개념명확성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추론되며, 

이에 따라 자존감, 자기애, 자기개념명확성의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 높은 수준의 자기개념명확성은 자존감 유지가 불확실한 상황을 접했을 때 그 상

황에 대한 위협감을 낮추고 자기애적인 자존감의 불안정성을 보완하여 방어적인 반응

에서 벗어나 공격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자

존감, 자기애, 자기개념명확성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탐색하

고,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애 성향과 자기개념명확성의 중재효과를 알아보

고자 한다. 즉 자존감과 상호작용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애 성향의 위험요

인적인 효과를 차단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추정되는 자기

개념명확성의 완충적 조절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청소년의 공격성을 적응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중재변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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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대전시, 충청북도 지역에 소재한 3개 고교의 고등학생을 임의표

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84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56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84명의 자료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남학생은 477명(60.8%), 여학생은 307명(39.2%)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391명

(49.9%), 2학년 393명(50.1%)이었다. 

2. 측정도구

1) 공격성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AQ-K)

이 척도는 Buss와 Perry(1992)가 공격성 측정을 위해 제작한 척도로 국내에서 서수

균과 권석만(2002b)이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개발하였다.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신체적 공격행동, 언어적 공격행동, 분노감, 적대감의 네 가지 하위요인 구조를 

가진다. Likert형의 5점 평정척도로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5점, ‘매우 그

렇다’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특징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서수균

과 권석만(2002b)이 보고한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86이었으며, 5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이었다. 본 검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86으로 나타났다.

 

2) Rosenberg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존감 척도는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자

존감을 측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

다. 총 10문항이며 각 문항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

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청소년의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애,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

- 239 -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채점되었다. 척

도 개발 당시 검증된 자존감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87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85였다.

3) 자기애적 성격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한수정(1999)이 번안하여 수정 및 보완한 Raskin과 Hall(1979)의 자기애 성격 검사

지로 DSM-III의 자기애적 성격장애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

한 자기애 측정도구이다. 각 문항들은 “A.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갖는 것을 

좋아한다”와 “B. 나는 별로 개의치 않고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른다”, “A. 나는 다른 

사람 속에 섞여 있는 것을 좋아한다”와 “B. 나는 여러 사람에게서 주목받는 것을 좋

아한다”와 같은 형식의 쌍으로 자기애를 나타내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

된 두 문장이 제시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 

성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한수정(1999)은 반분신뢰도를 .85로 보고하였으며, 

Raskin과 Hall(1979)은 8주간의 동형검사 신뢰도를 .72로 보고하였다. 본 검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84로 나타났다. 

4) 자기개념명확성 척도(Self-Concept Clarity Scale : SCCS)

자기개념명확성 척도는 Campbell 등(1996)이 자기개념에 대한 확신성, 내적 일관

성, 시간적 안정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김대익

(1998)이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은 “나는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이 매우 자주 바뀌는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가 있다” 등 자기개념이 어느 정도로 명확한지를 측정하는 척도이

다. 5점 Likert형(1= 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념명확성 수준이 높고 자기개념의 구조가 명확함을 시사한다. Campbell 등

(1996)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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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설문지 조사방법으로 각 지역의 고등학교에 사전협조를 요청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설문지는 

순서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척도들의 배열 순서를 달리한 여러 개의 세트로 구성되

었다. 자료 분석은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각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를 알아보고, 빈도분석과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

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자존감, 자기애, 자기개념명확성과 공격

성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간 상관관계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 변인들간

의 상관이 모두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표 1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공격성은 자존감(r= -.180, p < .01), 자기개념명확성(r= -.340, 

p < .01)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애(r= .165, p < .01)와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자존감은 자기애(r= .408, p < .01), 자기개념명확성(r= .485, p < .01)과는 정적 상관

을 보였고, 자기애는 자기개념명확성(r= .206, p < .01)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자존감, 자기애, 자기개념명확성은 모두 자기관련 변인으로 세 변인이 서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서 순수한 상관관계 보다는 높거나 낮게 나타날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각 변인간의 순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세 변인 중 하나

의 변인을 통제한 상태로 편 상관분석(partial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먼저,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자기애 성향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자기애적 성향 

점수를 통제하였다. 자존감과 공격성의 상관은 -.180(p < .01)에서 -.275(p < .01)로 

증가하였고, 자기개념명확성과 공격성의 상관은 -.340(p < .01)에서 -.388(p < .00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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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 자기애를 통제한 후 자존감과 자기개념명확성의 상관은 .485(p < .01)에

서 .449(p < .001)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자존감

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자존감 점수를 통제하였다. 자기애와 공격성의 상관은 

.165(p < .01)에서 .266(p < .01)로 증가하였고, 자기개념명확성과 공격성의 상관은 

-.340(p < .01)에서 -.294(p < .001)로 감소하였다. 자기애와 자기개념명확성은 자존

감 통제 전에는 .206(p < .01)의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자존감 통제 후에는 .011(p > 

.05)로 감소하였고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자기개념명확성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자기개념명확성 점수를 통제하였다. 자존감과 공격성의 상관은 -.180(p < .01)

에서 -.018(p > .05)로 감소하였고,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자기애와 공격성

의 상관은 .165(p < .01)에서 .256(p < .001)으로 증가하였다. 자존감과 자기애의 상

관은 자기개념명확성 통제 후에 .408(p < .01)에서 .359(p < .001)로 감소하였다. 

공격성
자존감
(SES)

자기애
(NPI)

자기개념
명확성
(SCC)

1. 공격성 1

2. 자존감 -.180** 1

   NPI 통제시 -.275**

   SCC통제시 -.018

3. 자기애  .165** .408** 1

   SES 통제시 .266**

   SCC통제시 .256*** .359***

4. 자기개념명확성 -.340**   .485** .206** 1

   SES 통제시 -.294*** .011

   NPI 통제시 -.388***   .449***

평균 63.135 34.345 16.719 36.477

표준편차 14.329 6.469 7.074 6.438

표 1

자존감, 자기애, 자기개념명확성과 공격성 간 상관관계

주. SES: 자존감, NPI: 자기애, SCC: 자기개념명확성.

*p <.05, ** p <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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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애와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 검증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애와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에서는 자존감, 자기애, 자기개

념명확성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각 변인간의 이원 상호작용 항(자존감x자기애, 자

존감x자기개념명확성, 자기애x자기개념명확성)을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세 변인으로 이루어진 삼원 상호작용 항(자존감x자기애x자기개념명확성)을 투입하였

다. 이때 조절효과 변인은 다중공선성을 제거하기 위해 각 독립변인을 평균변환하여 

편차점수로 변환한 후 곱해주는 센터링(centering)과정을 거쳤다(박광배, 2003). 

Tate(1984)에 의하면 독립변수를 각각의 평균과의 차이로 표현하는 평균변환을 하면 

다중공선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며,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의 추정치가 명확하게 

해석된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절차는 다중공선성을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

적임을 제시하였다(이유재, 1994).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 자기애, 자기개념명확성의 주효과와 자존감과 자

기애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자존감 및 자기애와 자기

개념명확성이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냈다. 상호작

용 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첫 번째 단계에서의 설명 변량은 약 18.6%(Δ =.186)를 

보였다. 그러나 이원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 설명 변량의 변화량

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삼원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세 번째 단계에서 설명 

변량의 변화량은 약 0.5%(Δ =.005, p < .05)로 유의미하였다. 즉,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 자기애, 그리고 자기개념명확성의 유의미한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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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존감과 공격성 사이에서 자기애와 자기개념명확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

단계 예측변인 B  t   Δ  F

1

자존감(A) -.302 -.136 -3.442**

.186 .186*** 59.417***자기애(B) .587 .290 8.185***

자기개념명확성(C) -.743 -.334 -9.041***

2

자존감(A) -.302 -.136 -3.430**

.191 .005 30.600***

자기애(B) .586 .289 8.171***

자기개념명확성(C) -.736 -.331 -8.890***

공

격

성

A×B .025 .081 2.120*

A×C .004 .012 .345

B×C -.015 -.051 -1.273

3

자존감(A) -.276 -.125 -3.121**

.196 .005* 26.984***

자기애(B) .650 .321 8.366***

자기개념명확성(C) -.683 -.307 -7.901***

A×B .023 .075 1.963

A×C .005 .016 .430

B×C -.012 -.040 -.983

A×B×C -.003 -.086 -2.113*

*p <.05, ** p < .01, ***p <.001

삼원 상호작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

시하였다. 사후 분석에서 자기개념명확성 점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연구 참여자를 

상․하 두 집단으로 분류한 후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애의 상호작용 효과를 위

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기개념명확성 점수가 낮은 집단에서는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

- 244 -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애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반면에(F=8.349, p < 

.01), 자기개념명확성 점수가 높은 집단에서는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애의 상호

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F=.027, p > .05). 

그림 1.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 자기애, 자기개념명확성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 자기애 및 자기개념명확성의 삼원 상호작용 양상이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자기개념명확성 점수가 낮은 집단에서, 자기애 성향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자존감 

수준에 따른 공격성 변화량이 미미하였다. 반면 자기애 점수가 낮은 학생은 자존감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격성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자기개념명확성 점수가 높은 

집단에서, 자기애 점수가 높은 학생들의 경우 자존감 점수가 높아질수록 공격성 수준

이 일정 정도 감소하였다. 자기애가 낮은 학생들 역시 자존감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

기애가 높은 학생들과 같은 비율로 공격성 수준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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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자존감, 자기애, 자기개념명확성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 자기애와 자기개념명확성의 중재효과를 검

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존감, 자기애, 자기개념명확성은 모두 자기 관련 변인으로 세 변인이 서로

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각 변인이 다른 변인과의 순수한 상관관계 보다는 상관이 높

거나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각 변인간의 순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세 변인 중 하나의 변인을 개별적으로 통제하여 각 변인들과 공격성과의 관련성

을 동시에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존감, 자기애 및 자기개념명확성과 공격성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

다. 그 중 공격성과 부적인 상관을 보인 변인들은 자존감, 자기개념명확성으로 이는 

자존감과 자기개념명확성이 높을수록 공격성의 수준이 완화됨을 의미한다. 자기애 성

향의 영향을 통제하자,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는 자기애 통제 전 -.180에서 자기애 

통제 후 -.275로 부적인 연관성이 상승하는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낮은 자존감

이 단독으로 공격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는 선행연구들(Donnellan et al., 

2005; Webster, 2006)과 다르게, 자존감과 공격행동은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들(Bushman & Baumeister, 1998; Baumeister et al., 2000; Salmivalli, 2001)

이 자기애 성향을 통제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는 서수균과 권석만(2002a)의 설명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반면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의 영향을 통제하자, 자존감과 공

격성의 관계는 자기개념명확성 통제 전 -.180에서 통제 후 -.018로 부적인 연관성이 

감소하는 양상으로 변화하였고,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낮은 자존감과 공

격성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Konrath, Bushman 

& Campbell, 2006; Twenge & Campbell, 2003)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이렇

듯 자존감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자기애와 자기개념명확성의 영향을 각각 통제하자, 

공격성과의 부적상관이 크게 증가하거나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등 관계에서 

큰 변화양상을 보임으로써, 그동안의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비일관적인 연

구결과는 자기애와 자기개념명확성 등 자존감과 관련된 자기 관련 변인들이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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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음이 시사된다.

한편, 자기개념명확성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자존감보다 더 높은 부적 관련을 보

였으며, 자존감과 자기애의 영향을 통제하여도 공격성과의 상관관계에서 약간의 변화

를 보였을 뿐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Stucke와 Sporer(2002)가 제시한 자기

개념명확성이 공격성의 예측에 더욱 효과적이란 주장과 일치하며,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정도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일관성이 낮고 혼란스러

운 정도에 따라 공격성이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자기개념이 명확하여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이해가 일관되고 명확한 상태(Campbell, 1990)

일수록 공격성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반면 자기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자기개

념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부정적인 피드백과 같은 외적인 상황 및 

단서에 더욱 취약해지기 쉬움을 의미하며, 이것이 공격성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여준다. 

둘째, 청소년의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애와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

를 알아본 결과,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애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개념명확성, 자기애와 자기개념명확성

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먼저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애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자존감과 자기애 수준에 따라 공격성에서 차이를 보였던 선행연구(이세연, 유미숙, 

2010; 서수균, 권석만, 2002a; Bushman & Baumeister, 1998)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

이다. 반면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 수준에 따른 관계 양상의 변

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들(강선영, 홍혜영, 2012; Stucke & Sporer, 

2002)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에 대한 가능한 해석으

로, 자기개념명확성이 자기애적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애적 성향의 전체에 

대해서는 중재효과를 보이지 않았던 길주현과 오경자(2008)를 참고할만하다. 길주현과 

오경자(2008)는 자기애를 단일 개념이 아닌 이질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으로 보았으며, 자기애의 세부 특성 각각에 대해 자기개념명확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

는지 살펴보았다. 이때 자기개념명확성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자기애적 성향 전체에 

대한 중재효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학생 집단의 경우 특권의식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기개념명확성이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 집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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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심과 공격성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기애

는 이질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하위척도에 

따른 변량의 개인차와 표집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자기개념명확성의 중재역할에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 자기애, 자기개념명확성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

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념명확성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애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반면에, 자기개념명확성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자존감과 결합된 자기애가 공격

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영향력과 양상이 차이가 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자기개념명확성이 낮을 경우 높은 자기애적 성향을 갖고 있다

면 자존감 수준에 따라 공격성 변화량이 미미했으며, 낮은 자기애적 성향을 갖고 있

다면 자존감 수준에 따른 큰 폭의 공격성 변화량이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개념명확성

이 낮은 경우에 높은 자존감과 높은 자기애적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였다. 이는 높은 자존감과 결합된 자기애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

이 가장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는 연구(Bushman et al., 2009; Papps & O'Carroll, 

1998)와 유사한 맥락으로 자기개념명확성이 낮을 때 높은 자존감과 높은 자기애적 성

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

다. 반면, 자기개념명확성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자기애 점수가 높은 학생들과 자기

애 점수가 낮은 학생들 모두 자존감 수준이 증가할수록 공격성이 일관되게 감소하였

다. 이렇듯 높은 자존감과 결합된 자기애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기저의 자존감이 

취약한 사람으로 이로 인한 높은 공격성이 예측되는데(서수균, 2007), 본 연구결과는 

높은 자기개념명확성이 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높은 자존감

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애적인 성향의 영향

과 부정적인 평가 및 피드백에 휘둘려 중심을 잡기 어려울 수 있고 이는 공격성과 

같은 부적 정서를 야기한다. 자기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부정적인 평가 및 피

드백을 빈번히 경험한다면 이는 개인의 정서에 위협이 되는 경험인 것이다. 즉, 자기

개념이 얼마나 명확하고 일관적인지에 따라 높은 자존감과 높은 자기애가 공격적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확한 자기개념을 갖도

록 돕는 것이 높은 자존감과 높은 자기애적 성향으로 인한 공격성 감소의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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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자존감,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이전 연구

들에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임으로서 조절변인의 존재가 시사되었다. 이에 따라 

공격성에 미치는 자존감과 자기애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재하는 요인으로 자기개념명

확성을 상정하여 그 중재효과를 검증하여 입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높은 자존감과 

높은 자기애 성향으로 인한 청소년의 공격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경험적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상담에서 공격성 문제를 호

소하는 내담자에게 개입할 때 내담자의 자존감과 자기애, 자기개념명확성의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높은 자존감과 높은 자기애적 성향을 보이는 학생

들은 자신에 대한 탐구적 동기를 높여 있는 그대로의 자기경험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

해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자기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중립적이고 불명확할 경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몰라서 사회적 

평가에 민감하고 사회적 갈등상황에서 건설적인 문제해결보다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

일 수 있기에 타인에게서 받는 부정적 피드백에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Lochman & Wells, 1996) 긍정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한 자기개념을 갖도록 도와 내담

자의 문제해결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간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에서 분노조절, 자존감 향상, 공

감증진 등의 개입방안이 시행되어 왔으나 자기개념명확성 향상을 위한 개입 연구는 

발견할 수 없다. 공격성 감소를 위해 자존감뿐만 아니라 자기개념명확성을 비롯한 다

양한 자기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와 경로를 파악한 구조모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듯 자기개념명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방안의 개발과 그 효

과검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자기애가 높고 자존감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개념명확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매

우 도움이 되므로, 비행청소년 등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 개입 이전에 관련

변인의 측정을 통한 감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존감 또는 자기개념명확성 하나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두 변인간의 독립적이고 상보적인 관계를 명확히 알고, 

자기진술(self-description)간의 내적일관성을 명확히 하는 개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발달시기에 

따른 공격성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에서 성차를 보이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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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기 초기와는 달리 청소년기에는 공격성을 드러내는 패턴이 유사해진다는 연구

(Cairns et al., 1989)와 경험적 연구(강선영, 홍혜영, 2012; 서수균, 권석만, 2002a; 

Papps & O'Carroll, 1998)를 토대로 공격성에서 성차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존감이 중재할 때 성차를 보인다는 

최근 연구가 보고되고 있기에(Barnett & Powell, 2016), 후속연구에서는 발달에 따른 

공격성의 변화과정과 자존감, 자기애, 자기개념명확성의 관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탐

색하고, 성별과 발달시기에 따른 공격성의 변화를 중재할 수 있는 변인의 탐색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자존감과 공격성의 합의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자기

애 요소가 공격성을 설명한다고 본 연구도 있지만, 불안정한 자존감이 공격성을 설명

한다는 연구도 제시되었다(Kernis, Grannerman & Barclay, 1989; Kernis, 2003). 이들

은 개인이 의식하는 외현적 자존감과 의식하지 않지만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암

묵적 자존감의 불균형으로 일치하지 않는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의식하는 외현적 자존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추후 연구에서

는 암묵적 자존감도 함께 고려하여 자기관련 변인들과 공격성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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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Cha, Jaesun* ․Lim, Sungm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In particular, the question as to whether self-concept 

clarity was the moderating variable or not when narcissistic self-esteem had an 

effect on aggression was investigated. The data of 784 high school students were 

used for analyses of the moderating effects b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lower self-esteem levels, lower 

self-concept clarity and higher narcissism levels indicated higher aggression levels. 

Second, it showed that the effects of interaction among self-esteem,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on aggression were meaningful. In terms of the group which 

had low scores in self-concept clarity,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self-esteem and 

narcissism for aggression was meaningful. However, in terms of the group with 

high scores for self-concept clarity, the effect was not meaningful. A theoretical 

discussion of self-concept clarity and the effect on aggression and the implications 

of counseling intervention for aggressive adolescents were also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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